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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전 병 진**, 김 희 웅***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

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

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

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공공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스템 다이나믹스,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요 약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ig data, various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for facilitating the use of public open big data, which are leading to a wide range of added 

values created from use of such data. Despite the expanded requirements for public data disclosure and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however, the use of public open big data is still limited.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here are studies on policy proposals for the government guiding directions for public open big data, but there is a 

lack of studies that handle the issue from the users' viewpoi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open data ecosystem in Korea and to analyze public open big data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roviders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nd users (private sector companies and citizens). This way, the study finds 

inhibition factors and facilitation factors, draws out issues and suggests solutions through a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each factor. Being a research on finding measures for facilitating both public big data release and 

use,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e meanwhile, the derived issues and alternative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also for stakeholders who are planning to facilitate release and use of public open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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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여러 가지 요

인들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김현철 외, 2015; 김선호 

외, 2016; 성욱준, 2016), 공공 빅데이터의 사용자 입

장과 제공자 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

을 비교하거나, 이를 폭넓게 이해하고 고찰하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주체인 제공자

(정부, 공공기관)와 사용자(기업, 개인) 입장에 대한 인

터뷰를 실시하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며, 각 이슈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실제 제공자 입장의  공공기관 빅데이터 실무 담

당자 및 정부 정책 담당 공무원과 공공 빅데이터 사용

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슈를 도출하는 연구로서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 및 대안

은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희망하는 정

부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 실무적 차원의 도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Ⅱ. 개념적 배경 

 1. 정부 3.0과 공공 빅데이터의 개념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가 복잡한 구조를 가짐

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

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

월 11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수년 동안 국정운영방

식의 패러다임을 일방향성 국정운영방식의 ‘정부 1.0’, 

쌍방향의 국정운영 방식의 ‘정부 2.0’,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개인별 맞춤행복을 자랑하는 ‘정부 3.0’의 시

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정부 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Ⅰ. 서론

2012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

러다임에 대한 구상 발표 후 약 4년 동안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

운 정책 전략을 펼쳤다. 여기서 출발해 2013년 본격적

으로 시작된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공공정보를 개방하

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

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

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조영임, 2013). 공

공정보의 개방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 분

석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현안을 해결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상윤·윤홍주, 2012; 김준억, 2016). 공

공 빅데이터 개방 건수는 지난 2013년 5,272건에서 

2017년 4월 2만 1,779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이

를 활용하기 위한 다운로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3,923건에서 2,329만 5,633건으로 약 170배 급증하

였다(임지수, 2017).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2017 정부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 분야에

서 OECD 국가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장형태, 

2017). 

하지만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아래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사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나영철 외, 2017). 그리고 공

공 빅데이터 개방 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공공기관들은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또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빅데

이터 전문 인력의 부족은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데

이터 품질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 저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의지와 신뢰성을 저하시켜 공공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저해 요인이 된다(김현철 외, 2015; 김선호 외, 

2016). 이에 공공 빅데이터 품질을 비롯한 공공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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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슬로건을 가진다. 투명한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

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

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능한 정부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

부는 국민 모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특히,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한 공공 데이

터 개방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공공

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 빅데이터

의 민간 활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임준원·최경현, 

2017).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공공 빅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MOSPA, 2013a; 

MOSPA, 2014b).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목적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 또는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재

화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신사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주도의 공공 데이

터 포털을 중심으로 공공 빅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2016년 2월, 공

공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10대 전략분야(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공공정

책, 재정)를 고가치와 고수요 국가 중점 데이터 36개 

분야로 확대하여 2017년 까지 적용해 적극적인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느끼는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의견이 긍정

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그 활용

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을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 빅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운

용성이 확보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관 차

원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

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빅

데이터에 대한 내부 교육과,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채

용 부족 등으로 인해 데이터 품질관리에 힘쓰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관한 기존 연구

공공 빅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제공자 입장인 공공기관과 정부의 정책적인 역할

에만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배현, 2014; 김선

호 외, 2016; 나영철 외, 2016; 서형준, 2017; 윤광석·

이건, 2017; Jung & Han, 2015; Nugroho, et al., 

2015). 공공 빅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의 연구도 있으

나, 어떻게 하면 공공 데이터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다(차영일 외, 

2017). 최근의 연구인 차영일 외(2017)의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 이용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시

스템 품질,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안, 사회적 영향, 공

공 기관의 혁신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이를 매개 

변수인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최

종적으로 민간의 공공 데이터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스템 품질,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안, 혁신성 순으로 독립변수가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

스템 품질과 데이터 품질이 핵심 요소로 나타났으며, 

혁신성 또한 영향력이 높은 요소로 나타났다.

해외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

한 연구도 있었다. 윤광석·이건(2017)은 공공 데이터 

개방의 모범 사례 국가로 영국을 선정하여,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공 빅데이

터를 제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

라에서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형준(2017)은 공공 빅데이

터 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정부, SW시장규모가 공공 

빅데이터 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정부의 역할과 SW역량 강화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데이터의 공유와 결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민간 참여를 통한 공공 빅데이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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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포

함하여 그 생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 빅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ausal Loop 

Diagram; CLD)을 활용한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공

공 빅데이터 관련 담당자 입장이거나 정부의 공공 빅데

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또는 공공 빅데이터를 직접 활

용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한 인터뷰 결과에서 인과

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도

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들의 공공 빅데

이터 정책 간 비교를 한 Nugroho, et al.(2015)의 연

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케냐 

및 인도네시아의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비교한 결과,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데이터 품질, 데이터 수요 촉

진을 위한 인센티브,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 및 데이터 

사용자 측면 등 공공 빅데이터 사용 촉진을 위한 운영

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에

서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인 공공 기관, 공공 빅

데이터 관련 정책 담당자, 기업, 민간 사용자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두루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

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

<표 1>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논문 내용 비고

차영일 외(2017) 민간에서 공공 빅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용자 입장

윤광석·이건(2017)
영국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모범 사례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전달하기 위
해 효율적으로 활용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제공자 입장

서형준(2017)
26개국을 대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개방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사회적 자
본의 조절 및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

제공자 입장

김선호 외(2016)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안정적 
고품질 공공 빅데이터 제공에 기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모델 제시

제공자 입장

나형철 외(2016)
사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환경 및 데이터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및 재생산 데이터 제공 방안 제시

제공자 입장

Nugroho, et al.(2015)
여러 국가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을 비교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공공 
빅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운영 방향 제시

제공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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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외, 2015). 그 외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 및 대상자

의 수는 기존 시스템 사고 기반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유상인 외, 2013).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의 인터뷰에서는 공공 빅

데이터 개방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공공기관에 가져오

는 이점과 제공자 입장에서 제도적, 기술적, 데이터적, 

인력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보았

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와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제도적, 기술적, 

데이터적, 교육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도출하고

자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두 가지 입장에서 공

통적으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물어보면서 최대한 자유로운 입

장에서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각의 

입장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3>과 같다.

2.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LD)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연구로, 시스템 사

고 기반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을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 같이 두 개 이상

1. 정성적 연구: 인터뷰 기반

본 연구의 인터뷰는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된 두 가지 

입장을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첫 번째 입장은 공

공기관에서 공공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

나, 공공 빅데이터 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두 번째 입장은 각종 업무, 프로젝트, 연구 등

을 통해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26명

으로,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 16명, 사용자 입장 10

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표 2>에서는 인터뷰 결과에 

대한 응답자 구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공자 입장의 인터뷰는 공공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 빅데

이터 개방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

부의 공공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서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한 제공자 입장의 인터뷰는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가 문

제점에 대해 논할 시, 해당 기관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

되어 공공기관의 이미지 상실 및 해당 직원의 신상에 

문제가 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게 기업명, 담

당자 이름, 직책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뷰 내용의 활용

에 대한 동의를 얻은 대상자에 한해서 진행되었다(장윤

<표 2> 인터뷰 대상 선정 결과

구분 선정 기준 인원

제공자 입장

직업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 교수

16

업무
공공 빅데이터 정책 담당 공무원,
공공 빅데이터 개방 사업 담당자,
공공 빅데이터 개방 담당 업무 종사자

사용자 입장

직업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10

활용분야
공공 빅데이터 활용 업무 또는 프로젝트 경험자,
공공 빅데이터 활용 연구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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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부(-)의 관계가 없거나 짝수 개인 경우 긍정적 

루프, 홀수 개인 경우 부정적 루프라고 한다 조은영 외, 

2015). 그리고 화살표의 중앙지점에 표시되는 (∥) 부

호는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때까

지 다른 인과관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Sterman, 2001).

Ⅳ. 분석결과

1. 제공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

공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 활성화는 공

공 빅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R1]. 공공 빅데이터의 가용 분야 확장은 공

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효과를 가져 

온다[R2].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나타낸다[R3]. 공

공기관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이 사회에 주는 영향을 묻

는 인터뷰 질문에 인터뷰 대상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각종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과 정부(공

공기관)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정부는 투명하고 책

임 있는 행정을 통해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고 봅니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실적 

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인과관계 다이

어그램을 통해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입장간의 

상호작용과 이해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

으며, 각 주체의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유상인 외, 201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 분야의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을 도출하고, 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슈,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 사고 방법론은 수치적인 정확성을 추구하는 

대신에 상식적 피드백 구조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산출되는 개연성을 추구한다(장윤회, 2016). 인과

관계 다이어그램은 화살표와 부호로 각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표현한다. 여기서 부호는 인과관계의 영향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가지는지, 또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지를 설명한다. 인과관계가 정(+)인 경우 앞선 

변수(원인변수)의 변화가 뒤따르는 변수(결과변수)의 

변화에 같은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하며, 부

(-)인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

한다. 피드백 루프의 경우, 여러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하나의 폐 루프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데, 발생하는 변

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의 루프를 강화 루프

(Reinforcing Loop), 부정적인 효과의 루프를 균형 루

프(Balancing Loop)라고도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 다

이어그램의 폐 루프 내에 피드백을 이루를 인과관계의 

<표 3>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제공자 입장 사용자 입장 총 계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11 68.8% 7 70.0% 18 69.2%

여자 5 31.3% 3 30.0% 8 30.8%

나이

20대 2 12.5% 6 60.0% 8 30.8%

30대 8 50.0% 3 30.0% 11 42.3%

40대 3 18.8% 1 10.0% 4 15.4%

50대 3 18.8% 0 00.0% 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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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뷰 대상자는 “전문 인력이 아닌 비전문 인력

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있다.” 또는 “인력수급의 문제, 

빅데이터를 다룰만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기술적

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둘 수 없다.”라며 빅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R6]과 공공 빅데이터 전문인력 교육

[R5] 부족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

다[B1]. 빅데이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존 인력에

게 겸업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업무 과중과 전문

성 부족이 발생해 결국 공공 빅데이터의 활성화 저해요

인이 된다[B2].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하고 국가적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문 인력을 통한 데이터 관리 효

율성 증대가 필요하다[R7].

또한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통해 데이터 형식의 표준

공개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어

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B3]. 인터뷰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따른 이점보다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리스크가 증가되므로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공공 빅데이터 개

방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와 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

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추어야할 빅데이

터 분석 인프라는 공공 빅데이터 가용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는데[R4], 여러 인터뷰 대상자가 공공 빅데이

터 개방 현황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으로 “고성능 분석 

서버 등 하드웨어 공급 예산 부족으로 기술적 분석 환

경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공자 입장에서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서는 빅데

이터 전문 인력이 핵심 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났다[R5]. 

빅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

빅데이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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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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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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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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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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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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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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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력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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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신사업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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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

<그림 1> 공공 데이터 제공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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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다. 

사용자 입장에서 정부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은 다

양한 공공기관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참여율을 증대시

키며[R3], 공공 빅데이터의 가용분야를 넓혀 사용 직군 

별 성장 효율성을 증대시킨다[R1]. 이 두 가지 요인은 

모두 공공 빅데이터 품질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제공자 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

은 공공 빅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R2].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만이 공공 빅데이터 활

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1]. 공공 빅데이

터 개방 정책에 따른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참여율 증가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공공기

관들 간에 데이터 결합성이 떨어져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를 이뤄 내부 데이터간의 결합성을 증대시켜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데이터 등의 외부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분야로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 분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R8]. 결국,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통한 

내부와 외부 데이터의 결합성 증대는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친다[R9]. 마지막으로, 공공 빅데

이터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평가제도가 부족

한 상황에서 공공 빅데이터 품질 평가제도의 고도화가 

공공 빅데이터 품질향상에 기인하여 공공 빅데이터 분

석 및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

였다[R10].

2. 사용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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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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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부담

공공 빅데이터
품질 만족도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 활성도

공공 빅데이터
개방 참여율

공공 빅데이터
포털 활성도

공공 빅데이터
활용 건수

사용자
불만

데이터 매핑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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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 데이터 사용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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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B4].

Ⅴ. 토의 및 시사점

 1. 공공 빅데이터 이슈 및 활성화 방안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인

터뷰 기반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분석 결과, 도출된 

이슈들을 통합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던 빅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에 대한 이슈가 도출되었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데이터 매핑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B2]. 또한 가용 

공공 빅데이터의 다양성이 증대되는데 비해 이를 탐색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의 부족으로 가용 데이

터 탐색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불만도 있다[B3]. 정부

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불만을 수용하

고 처리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역으로 이러한 사용

자 불만들이 미공개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요구

와 함께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으

로 다가올 수 있다[B5]. 이에 공공 빅데이터 개방 부담

이 공공 기관의 데이터 개방 참여율에 저해요인으로 작

용해 전체적인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성화에 전반적

<표 4> 도출된 이슈와 대응 방안

이슈 대응 방안 및 세부 전략

1. 빅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

2. 빅데이터 전문 교육 부족

3.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부족

4. 기존인력의 업무과중

(대안 1) 빅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 빅데이터 전문 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
- 기관별 빅데이터 전담부서 배치

5. 공공 빅데이터 개방 부담감 증가 (대안 2) 공공 빅데이터 개방 성과 보상제도
- 성과 보상제도 도입으로 능동적인 공공 빅데이터 개방 유도
- 공공 데이터 제공 책임관 임명 및 역할 강화
- 개방 담당인력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6. 공공 빅데이터 품질 저하

7. 공공 빅데이터 신뢰성 저하

(대안 3) 공공 빅데이터 품질관리제도

-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관별 API 진단 및 품질 개선 강화
- 기관별 품질관리 프로세스 향상과 표준화 추진
- 기관별 빅데이터 관리체계 점검 및 기술지원

8. 데이터 간 내/외부 결합성 결여

9. 데이터 형식의 비일관성

10.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효율 저하

(대안 4) 내/외부 데이터 간 결합성 강화

- 개방 표준 데이터 셋 표준화
- 개방 표준 서식 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
- 개방 표준 실무 교육 시행
- 민간 빅데이터와의 통합 표준화

11. 미공개 공공 빅데이터 요구

12. 사용자 요청 반영시간 증가

13. 데이터 매핑 처리비용 및 탐색시간 증가

(대안 5) 사용자 의견 수용 및 편의사항 개선

(대안 6) 민간통합 개방정책 수립

- 활용 사업자 대상 창업지원, 투자유치 지원
- 미공개 데이터 공개요구에 대한 빠른 검토와 적극적인 개방 태도
- 공공 빅데이터 활용 신사업 발굴
- 공공 빅데이터 민간 활용 사례 공유
- 수요조사를 통한 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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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자 요청의 반영시간 증가에 따른 이슈가 도출되

었다. 여기에는 공공 빅데이터 제공의 편의성 제공 부

족으로 인한 사용자의 데이터 매핑 처리비용 및 탐색시

간의 증가가 포함된다.

이렇게 <그림 1>과 <그림 2>의 두 가지 입장의 인과

관계 다이어그램에서 위와 같은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저해요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도출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그림 3>과 같이 제

공자 입장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핵심 루프 위에 표시

해 보았다. 그리고 <표 4>에 각 이슈에 따라서 제시된 

대응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하였다. 이러

한 대응 방안은 <그림 4>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인

과관계 다이어그램 핵심 루프에 표시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빅데이터 전문 인력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에는 빅데이터 전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빅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인재확보 문제가 포함된다. 빅

데이터 전문 인력은 데이터의 품질과, 효율적이고 전문

적인 관리 측면에서 고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전

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기존 인력의 그 업무를 부

담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받게 되는 업무 과중과 책임에 비해 공

공기관과 담당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적다는 점이 부

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도출되었

다. 또한 공공 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의 일관성과 결

합성 결여도 중요한 이슈로 도출되었다. 앞선 문헌연구

에서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관리는 공공 빅데이터의 신

뢰도에 영향을 끼쳐 그 활용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에서도 알 수 있듯이(김현철 외, 2015), 공공 빅데이터

의 품질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공공 빅데이터 요구 등

빅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대안 1)

정부/민간 통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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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
교육 강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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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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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성 강화 (대안 4)

공공 빅데이터
가용성

공공 빅데이터
가용 분야

국가 중점의 빅데이터
활용 홍보 강화 (대안 5)

공공 빅데이터
활용 건수

R1
B1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 활성도 공공 빅데이터

품질

공공 빅데이터
품질관리제도 시행 (대안 3)

공공 빅데이터
신뢰성

공공 빅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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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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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다. 또한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공공 빅데이

터 담당 직원들이 공공 빅데이터 제공을 추가적인 업무

라고 생각하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실적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되었

다. 즉, 실무자 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업무 과

중으로만 이어질 뿐 성과에 따른 아무런 보상이 없으

며, 역으로 데이터 개방에 뒤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감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공공 빅데이터 성과 보장제

도 도입을 통해 능동적인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유도하

고자 한다.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태도는 

데이터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

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 빅데이터 담당 인력에 그 

책임 담당관을 임명하여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

리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책

임을 최소화하는 면책조항을 자체적으로 적용해 공공 빅

데이터 담당 인력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하나는 내부 인력의 빅데이터 전문 교육을 통해 양성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경우 

현재 민간에서도 찾아보기 힘은 유형의 인력으로써, 공

공기관으로 전문 인력들을 유치하려면 빅데이터 전담

부서 배치와 관련된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빅데이

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목표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내부 실무자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도 병행해야 한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에는 비용

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업무의 경우 꾸준

한 교육을 통해 그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 인력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부담감 

증가 이슈에서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성과 보상제도 도

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짐에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부담을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례 공유

사용자 불편사항
적극 건의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DB 공개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미공개 데이터 요구

사용 직군별
성장 효율성

R1 B1
공공 빅데이터

활용 건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 활성도

사용자
불만

+

+
+

+

-

<그림 4> 공공 빅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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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담당 인력 부족과 실무

자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나타나는데, 민간의 요구는 

늘어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 개방 분

야를 미리 확대하고,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수용하고 통

제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

구된다. 다음으로,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분야에 대한 

민간통합 개방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 공공기

관 실무 담당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실제 공공 빅데이터가 필요한 현장을 분석하

고 개방할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하는 등 공공 빅데이터

의 활용 분야를 넓혀 신사업 발굴에까지 그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 입장의 의견을 적극 수

용하여,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독

려하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일상생활과 밀접

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을 가진 공공 빅

데이터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로써, 공공 빅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 각각 도

출하였다. 공공 빅데이터 시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공공 빅데이터 정책관련 담당자가 제공자 

입장에 해당되며,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프로젝

트 등의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 

입장에 해당된다. 각각의 관점에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인과관계 다

이어그램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공 빅데이터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

진다.

첫 번째,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국가적인 정책적 사

업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에 대한 

세 번째,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 관련 이슈에서 공공 

빅데이터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평가 제도가 허술한 실정이며, 공공 빅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들까지 그 제

도를 도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포

털을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소규모 공공기관 

또는 개별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품질 관리제도가 필요하

다. 기관별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관

리체계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정보화

진흥원(NIA)을 통해 구성되어 각 기관별 점검을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관별 API를 정

기적으로 진단하고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

네 번째,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간의 결합성 저하 이

슈로 인해 데이터 간 결합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의 빅데이터의 정의는 기존 빅데이터의 개념인 

3V, 즉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양(Volume)

에서 분석가치(Value)가 포함된 4V의 개념으로 확대

되고 있다. 여기서 분석가치란 빅데이터가 양보다는 분

석 가치와 활용효과 측면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임

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간의 결

합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공공 빅데이

터 개방 표준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과 함께 실무교육

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또는 공공기관 사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

는 오픈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시켜야 한다. 빅데이터

의 분석가치는 데이터간의 결합성에 따라서 그 활용 가

치가 달라지며, 특히 공공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민간 

데이터와 결합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 째, 사용자 입장의 요구와 불편사항 등을 처리

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편의사

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미공개 데이터 공개

요구에 대한 빠른 검토와 적극적인 개방 태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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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문조사와 같은 

실증적인 방법으로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김현철 외, 2016; 차영일 외, 2017; 윤

광석·이건, 2017; Nugroho, et al., 2015), 공공 빅

데이터의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을 모두 연구 대상

에 포함시켜 공공 빅데이터 시장에 있어서 넓은 시각에

서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그 시

사점이 있다. 특히 제공자 입장의 연구 대상에는 실제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공

무원이 포함되어 제공자 입장의 폭을 넓혔다. 두 번째,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기존 연구에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적 사고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접근 방식의 학문적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가진다. 시스템적 사고 

접근 방식을 통해 본 연구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으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그 이슈에 대응하는 대안을 제시

하였다. 이에, 공공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제공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 빅데

이터와 관련된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

인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이용해,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들이 기존의 실증적 

연구에 비해 넓은 시야를 가지며 공공 빅데이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시사점을 가

진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현재 공공 빅데이

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정부의 공공 빅

데이터 정책 관련 실무자와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

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과의 교류가 

적고 정책 담당자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생태계에서의 각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혜안을 

검증과 해결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시된 해결방안들이 장기정인 정책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내고 그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제시한 해결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찰

하고 그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

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

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한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

로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이나 인터뷰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 빅

데이터의 품질 요인이나 공공 빅데이터의 활성화 성과

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그 효과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인터뷰 대상 구분은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공공 빅

데이터 제공자 입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정책관련 담당자 간에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

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세부 구분이 이루어질 경우 시

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어

려움이 있어 한계점으로 남겨두겠지만, 추후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더 세분화시켜 제공자 입장은 정책관련 담

당자와 공공기관 실무 책임자로, 사용자 입장은 연구, 

프로젝트 등 사용 목적 별로 연구 대상에 포함한 인터

뷰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요

인 분석과 이슈 도출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

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

시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

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기존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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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공공 빅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 업무적, 활용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

점이 있다.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또한 앞선 세 가지 측면에

서 제공하며, 단기간에 큰 활성화를 이루기 힘든 정책

적, 제도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교과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점과 이에 상응하는 대안들이 제공자 또는 사용자 측면

에서 실제로 인터뷰 응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재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들

에게 상당한 실무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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